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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담 장한철 선생 생가 복원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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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담 장한철 선생 생가복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2월 출범해 표해록의 해양 문학의 백

미로써 가치를 재조명하고 저자 장한철의 삶을 연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강용준 전 제주도문인협회장과 이경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장한철의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한철은 1744년 제주시 애월읍 애월

리 한담마을에서 태어났다. 

  

  

추진위는 최근 제주시를 통해 2억7000만원을 들여 장한철 생가 부지를 매입했고 앞으로 생가가 

복원되면 국내․외 문인들이 입주하는 창작실을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애월리와 애월읍문학회 등은 ‘장한철 선생 표해록 기념 청소년 백일장’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장한철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애월읍이 한담 해안산책로를 ‘장한철 산책로’로 새롭게 명명(命名)했고, 이에 앞

서 2011년 10월에는 표해록상징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가 한담공원에 ‘장한철 표해록 기적비’를 세

웠다. 기적비 설치 비용은 장시영 전 제주도의사회장 등 장한철의 후손들이 마련했다. 

   

인동 장씨 입도 14세손으로 장한철의 후손인 장영주 애월문학회 회장(곽금초 교장)은 “장한철 생

가를 복원해 박경리문학관에 못지않은 문학 창작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근 일본군 

진지동굴과 애월성을 아우르는 종합관광벨트 조성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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